
양심성찰/의식성찰

이 짧은 기도(일반적으로 한 차례가 15분 정도 걸리는)는 내 삶 안에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

더욱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. 그럼으로써 하느님이 나를 당신과 협력하며 당신

께 응답할 수 있도록 내 길을 밝혀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. 달리 말하면, 그분과 나의 사

랑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. 이 기도는 화해의 성사(고백성사)를 준비하는 좋은 도구이기도 

합니다. 

1) 감사 

대략적으로 한 나절 혹은 하루의 분위기를 훑어보는 일입니다. 감사 드려야 할 것을 의식

적으로 떠올리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, 내가 무엇을 알게 되

었던가를 바라보도록 합니다.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 해도 무사함과 나를 지켜주신 하느님

께 감사드립니다.

2) 빛을 구함 (조명을 구하는 기도- 성령을 청함)

내가 분석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느님의 빛으로 하루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

합니다. 곧,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하루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

다.

3) 만사에서 하느님 찾기 (지난 시간을 되돌아 봄- 반성)

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, 사물들을 통해, 그것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감정 또는 부정

적인 감정을 통해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신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? 이런 체험이나 상황들

에 대해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? 그것들은 나를 하느님으로 이끌며 그분과 닮도

록 만드는 무엇들임을 잊지 마십시오. 그러므로, 던져질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.

  ‘요즘 나는 어디에 마음이 가는가? 내가 의식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처리해

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에너지가 기우는 대상이 있는가? 이것은 

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, 아니면 그분과 자꾸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인가?’

4) 회심과 다짐

하느님의 사랑에 응답치 않았던 순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.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

께 협력하지 않았음을 슬픔으로 느끼는 것이 참된 통회이며, 이것은 선물입니다. 이런 슬

픔을 느낄 수 있도록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. 내가 그분께 협력한 순간들에 대해

서는 하느님을 찬미합시다. 

   새롭게 되고자하는 다짐은 하느님의 용서에서 솟아나는 확신일 뿐입니다. 

   

   “하느님,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,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이 하소서”

5) 새로운 계획

내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청하세요. 용기, 인내심, 친구에 대한 관대한 마음. 그리고 지

금까지 답습해온 한 가지 일을 변화시켜 볼 계획을 세워봅니다. 

6) 주님의 기도


